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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 중국 경기부양으로 수혜?
하반기 추가 경기부양책 단행 가능성 … 부동산 규제도 포기?

중국의 추가 경기부양 가능성으로 국내 수출기업이 하반기에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은 상반기에 경기부양책을 발표했으나 실물경기 회복세가 여전히 더딘 것으로 나타나, 전문가들은 중국

정부가 안정된 물가를 바탕으로 하반기에 추가 긴축완화를 단행할 가능성이 커 국내 수출기업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물가의 하향 안정세를 바탕으로 추가적인 통화완화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다.

삼성증권 이승훈 연구원은 “중국은 금리와 지급준비율 인하를 통해 투자유인을 확대하는 동시에 은행대출을

독려해 경제주체들의 기대를 호전시키려 할 것”이라며 “연말까지 2차례 금리 및 지급준비율 인하를 단행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중국 정부가 5월 중순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최우선 목표로 제시했기 때문에 실물경기의 회복을 유도하기

위한 정책대응을 계속할 것이라는 기대가 확산되면서 전문가들은 중국 증시가 9월 이후 반등할 가능성에 무게

를 두고 있다.

중국 증시의 반등은 국내 수출 관련기업에게는 큰 호재이다.

특히, 중국 정부가 부동산 규제를 강화하지 않겠다는 뜻을 내비치면서 석유, 화학, 철강기업은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KDB대우증권 허재환 연구원은 “과거 사례를 보면 중국의 부동산 투자가 활발해지면 국내 수출상황도 좋아

졌다”며 “부동산 규제가 완화되면 우리나라 제1의 수출품목인 석유, 화학, 철강의 가격 급락세도 진정될 것”이

라고 주장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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